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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연구들의 최근 동향과 지적구조를 2002년 이후 

2023년까지 22년간의 논문을 대상으로 정량적 방법, 네트워크 분석,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의 논문 수는 총 169편의 논문이며, 연 평균 논문수는 7.7편이고,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는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였다. 둘째, 저자 키워드 분석 결과 상위빈도 키워드는 ‘교과과정’, 

‘계속교육’, ‘교육과정’,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교육’, ‘사서’,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교과목’, ‘주제전문사서’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주제는 4개의 대군집(대학 정규과정 군집, 계속교육 군집, 기록관리직 양성 군집, 사서교사 양성 군집)과 16개의 
소군집을 형성하였다. 넷째, 성장지수와 표준 성과지수 분석 결과, 문헌정보학의 전반적인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가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많이 출현하였고, 3개의 소군집(교과과정 군집, 계속교육 군집, 교육과정 군집)이 약한 성장세를 나타냈다. 

다섯째, 삼각매개중심성이 높은 연구주제는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사서’, ‘문헌정보학교육’, ‘정보전문가’ 등이며, 다른 
주제들과의 관련성이 평균적으로 높은 연구주제는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사서’, ‘교육과정’, ‘기록관리학’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대학의 교육기관 및 계속교육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의 방향성을 고민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recent trends and intellectual structure of research o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which needs continuous change and improvement, using quantitative, network analysis, 
and content analysis methods on articles published over a 22 years from 2002 to 2023. The main findings 
of th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articles on LIS education in Korea totaled 169 articles, 
with an average of 7.7 articles per year, and the journal that published the most articles was th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Second, the author keyword analysis showed that 
the most frequent keywords were ‘curriculum’, ‘continuing education’, ‘education course’, ‘LIS’, ‘LIS education’, 
‘librarian’, ‘librarian teacher’, ‘school library’, ‘course’, and ‘subject librarian’. Third, the research topics 
formed four large clusters(Higher education cluster, Continuing education cluster, Archivist training cluster, 
Teacher librarians training cluster) and 16 small clusters. Fourth, the analysis of the growth index and 
the standard performance index showed that research on the general curriculum of LIS was the most 
common throughout the period, and three small clusters(curriculum cluster, continuing education cluster, 
education course cluster) showed a growth trend, but these clusters also showed weak growth. Fifth, 
the research topics with high triangle betweenness centrality are ‘curriculum’, ‘LIS’, ‘librarian’, ‘LIS 
education’, and ‘information professionals’, and the research topics with high average relevance to other 
topics are ‘curriculum’, ‘LIS’, ‘librarian’, ‘education course’, and ‘records management’.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that it can be used as a basis for considering the direction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education in Korean universities and continuing education institutions in the future.

키워드: 문헌정보학교육, 연구동향, 지적구조, 동시출현단어분석,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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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학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은 1887년 미국 

콜롬비아 대학의 ‘도서관학교(school of library 

economy)’로부터 시작되었다. 우리나라는 1957

년 연세대학교에 4년제 대학 도서관학과(현 문헌

정보학과) 및 2년제 대학원 석사과정이 개설되면

서 시작되었고(곽동철, 2011), 현재 4년제 대학 32

개교, 대학원(석사) 28개교, 대학원(박사) 20개교, 

교육대학원 10개교, 전문대학 6개교에 설치․운

영되고 있다(한국도서관협회, 2024, 156-159).

도서관 현장은 오픈 사이언스와 인공지능 등

의 4차산업혁명 기술, 이용자의 이용행태 변화, 

전자정보의 급증 등 변화하는 환경에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서와 정보전문가는 이러한 변

화를 수용하고 미래를 개척할 수 있는 전문성

이 더욱 요구되는 상황이다. 이에 사서와 정보

전문가가 이러한 변화를 능동적으로 선도하기 

위해 무엇을 어떻게 교육할 것에 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연구에서는 ‘연구’를 되

돌아보고자 한다. 이는 연구가 특정 학문 분야

나 전문직에 요구되는 이론적 기반과 전문지식

을 공급하거나 문제해결을 위한 직접적인 처방

책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이은주, 노

지현, 2020). 또한 학문의 연구동향 및 특성을 

파악하고 미래의 방향을 예견하는 효과적인 방

법은 지금까지 누적된 연구 결과를 분석하는 것

이며(오세훈, 2005; 이지원, 2019), 한 분야의 

연구동향을 알면 해당 분야의 발전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Chang et al., 2015).

우리나라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이 시작된 지 

60여 년이 지났고,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연구

가 시작된 지도 50여 년이 지났다. 문헌정보학 연

구동향 연구는 다수 진행되었지만, 문헌정보학 

교육 연구동향에 관한 연구는 지금까지 수행된 

것이 없다. 다만 일부 선행연구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의 연구동향을 단편적으로 다룬 사례가 있

다. 예컨대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선행연구 중에

서 연도별 발행 논문 편수를 기반으로 교육 논문

의 연도별 추세, 전체 주제 중 차지하는 비율을 

밝힌 연구(문경민, 1993; 손정표, 2003a, 2003b; 

송정숙, 2010; 이명희, 2002; 이치주, 2002; 정

동열, 1993; 정진석, 2001; 조찬식, 1999; 최희

곤, 2003)가 다수 수행되었고, 일부 연구(이명희, 

2002; 정동열, 1993; 조찬식, 1999)에서는 문헌

정보학 교육 분야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이 조사

되었다. 또한 지적구조 관련 연구에서 문헌정보

학 교육이 속하는 군집을 조사한 연구도 있었다

(유영준, 2003; 최형욱 외, 2018).

따라서 문헌정보학 교육의 동향을 알고 해당 

분야의 발전을 이해하기 위해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연구동향과 지적구조에 대한 보다 세밀

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연구

는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연구동향 및 지적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수행되었고. 이를 위

한 연구문제는 첫째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논문 건수 변화는 어떠한가, 둘째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연구주제 구성과 변화 추이는 어

떠한가, 셋째 키워드의 시기별 사용 추세는 어

떠한가, 넷째 핵심 키워드가 출현한 연구들의 

주요 연구 내용은 어떠한가이다. 이 연구는 국

내에서 거의 진행되지 않은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연구동향과 지적구조를 살펴봄으로, 국

내 문헌정보학 교육의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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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연구 

문헌정보학 연구동향과 지적구조 선행연구

는 연역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하기 전에 주제범주를 설정하고 이를 근거

로 연구동향을 분석한 연구, 귀납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연구에 등장하는 주요 키워드를 토대

로 연구동향과 지적구조를 파악한 연구가 있었

다. 또한 문헌정보학 세부주제를 대상으로 연

구동향 및 지적구조를 파악한 연구들이 있었다.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연구동향 및 지적구

조에 관한 직접적인 국내 선행연구는 없으므로, 

이 장에서는 문헌정보학의 연구동향 및 지적구

조의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문헌정보학 교육 관

련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의 특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수의 문헌정보학의 연구동

향 및 지적구조의 선행연구가 진행된바, 문헌

정보학 교육을 문헌정보학 일반의 하위 주제로 

처리하여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연구 결과에서 

교육만의 결과를 제공하지 않아 교육의 연구동

향 및 지적구조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하고 

살펴보았다.

문헌정보학 교육의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의 

특징으로 첫째, 문헌정보학 연구동향 선행연구

에서 교육을 하나의 세부 주제로 다루면서, 연도

별 발행 논문 편수를 기반으로 교육 논문의 연도

별 추세나 전체 주제 중 차지하는 비율을 언급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문경민(1993)은 1950년대 

말부터 1991년까지의 학위논문(589편)과 학술

지 수록 논문(303편)을 대상으로 연구주제, 연

구방법, 연구대상자, 연구되는 기관 등에 대해 

수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중 교육과 관련하

여 문헌정보학 교육 논문은 논문 총 303편 중 

21편(6.9%), 학위논문 589편 중 12편(2.0%)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정동열(1993)은 3개 학회

지의 논문 338편 중 교육 논문은 21편(6.2%)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조찬식(1999)의 연구에서

는 1993년부터 1997년까지의 연도별 주제동향

을 분석하였는데, 2개 학회지의 전체 233편 논

문 중 교육 논문은 5편(2.1%)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에 들어서도 문헌정보학 교육의 논문 편

수를 볼 수 있는 연구들이 있었다. 정진식(2001)

은 1996년부터 2000년까지의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조사하여 문헌정보학 분야의 연구동향

을 분석하였고, 조사 결과 교육 관련 논문은 

4.7%로 조사되었다. 이명희(2002)의 연구에서

도 전체 분석 대상 논문 597편 중 교육 논문은 

27편(4.5%)으로 조사되었다. 이치주(2002)의 

연구에서는 현장 중심의 문헌정보학 분야 잡지

인 도서관, 도서관문화, 국회도서관보에 1996년

부터 2000년까지의 논문 319편을 대상으로 조

사한 결과, 교육 관련 논문은 13편(4.1%)으로 

조사되었다. 최희곤(2003) 연구에서도 전체 분

석 대상 74편 중 전문직(교육)은 5편(6.8%)으

로 조사되었다. 손정표(2003a)는 1957년부터 

2002년까지 관련 7개 학회지, 16개 대학 기념논

문집, 3개 전문기관지에 수록된 2,868편의 논문

을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 문헌정보학 교육 논

문은 3.1%를 차지한다고 하였다. 또한 같은 해 

손정표(2003b)는 1959년부터 2002까지 학위논

문 1,695편을 분석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

였고, 교육은 18편(1.0%)을 차지한다고 하였다. 

송정숙(2010)의 연구에서는 석사학위논문의 경

우 문헌정보학 교육은 7편(0.5%), 박사학위논

문의 경우 문헌정보학 교육은 1편(0.7%)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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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에서 사용된 연

구방법도 조사되었다. 정동열(1993)의 연구에

서 교육 분야 21편의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

법은 문헌연구가 14편(66.7%), 서베이가 7편

(33.3%)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찬식

(1999)의 연구에서도 교육 논문에서 사용된 연

구방법은 문헌연구 1순위, 서베이가 2순위로 

나타났다. 이명희(2002)의 연구에서도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1순위, 조사연구 2순위로, 

사용된 통계는 기술통계 3편, 추리통계 4편으

로 조사되었다. 

셋째, 문헌정보학의 지적구조 관련 일부 선

행연구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의 지적구조가 언

급되었다. 유영준(2003)은 정보관리학회지, 한

국도서관․정보학회지, 한국문헌정보학회지에 

실린 1,162편의 논문에 부여된 국회도서관의 

색인어를 클러스터링하여, 지적구조를 파악하

였다. 연구결과, 3개 학회지를 통합한 지적구조

에서 교과과정은 ‘공공도서관’과 같은 군집으로 

묶였다. 최형욱 외(2018)는 학술지 3종의 1,068

편의 논문에 부여된 한국어 저자 키워드를 대

상으로 15년에 대한 시기별 주제 분석을 위해, 

동시출현단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시기별로 10

회 이상 출현한 키워드를 시계열 분석하였는데, 

교육 관련 키워드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에

는 출현하지 않았고, 2003년부터 2012년까지에

는 ‘교과과정’이 11회 출현하였고, ‘문헌정보학’ 

군집으로 묶였다. 또한 2003년부터 2017년에는 

‘교과과정’이 14회 출현하였고 ‘문헌정보학’ 군

집으로 묶였으며, ‘문헌정보학교육’은 17회 출

현하였고 ‘문헌정보학교육 군집’으로 묶였다.

한편 국외의 경우 Jamali와 Nabavi(2021)

는 문헌정보학 분야 교육의 연구동향을 파악하

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1999년부

터 2018년까지 영어로 출판된 문헌정보학 교육

에 관한 논문 총 1,986편을 수집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를 연구가 다루는 세부주제, 사용한 연

구방법, 다루는 과정(학부 혹은 대학원 등), 연

구대상 국가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연구 결

과, 교과과정(가르치는 것) 관련 연구가 교육

학(가르치는 방법) 관련 연구보다 더 많이 진

행되었다. 사용한 연구방법은 설문조사가 가장 

많았고, 실험 연구는 부족하여 교수법 개발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구 대

상 국가는 미국이 134개로 가장 높았다. 세부주

제 분석결과, 정보조직의 교과과정이 많이 연

구된 주제였고, 대학도서관과 기록관 중심의 

교육 연구는 학교도서관과 다른 주제의 연구보

다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논문에서 논

의된 대부분 주제는 관종별 도서관, 기술 관련 

주제(예: 이러닝 및 교육 기술), 조직 관련 주

제(예: iSchools 및 협회), 전문성 개발(예: 교

육 및 콘퍼런스), 학생 관련 주제(예: 학생 업

무 및 학습 스타일), 커리큘럼 및 콘텐츠(예: 

리더십), 교육 문제(예: 다양성 및 고용 시장) 

등 몇 가지 클러스터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2000년대 초반 연속간행물 사서나 법률과 같은 

주제가 논의되었고, 2010년 중반 이후에는 정치

적 리터러시(political literacy), 위기관리(crisis 

management), 개인정보 보호(privacy), 디지

털 인문학(digital humanities), GLAM 융합과 

같은 주제가 연구에서 등장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선행연구들을 통해 문헌정

보학 교육의 연구동향과 지적구조에 대해 알 

수 있는 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문헌정보

학 교육 분야 연구는 1993년부터 2010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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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주제 중 비교적 적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 자료의 유형과 시기

에 따라 다르지만, 문헌정보학 교육이 차지하

는 대체적인 비율은 학위논문의 경우 전체의 

0.5%부터 2.0%까지, 학술지 논문의 경우에는 

2.1%부터 6.9%까지 이르렀다. 그러나 2011년 

이후에는 문헌정보학 교육 논문의 편수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둘째, 문헌정보학 교육 논문

에서 사용된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서베이 순

이였다. 셋째, 다수의 문헌정보학 지적구조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음에도 소수의 논문 편수

를 가진 문헌정보학 교육의 세부 주제의 지적

구조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기존 선

행연구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은 문헌정보학 일

반 군집, 문헌정보학교육 군집, 공공도서관 군

집 등 다양한 군집으로 묶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넷째, 국외에서는 비록 소수의 논문이

지만 문헌정보학 교육의 연구동향 분석을 통해 

교육 분야에서 다루어진 세부주제에 관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급속히 변

화하는 환경 가운데 문헌정보학 교육의 자리매

김이 더욱 중요해지는 현시점에서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연구동향과 지적구조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3. 연구 설계

3.1 데이터 수집과 키워드 선정

본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국내 

연구동향과 지적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국내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의 논문을 분석 대상으

로 하였다. 구체적인 대상은 한국연구재단 한

국학술지인용색인(Korean Citation Index, 이

하 KCI)에 등재된 문헌정보학 학술지에 게재

된 논문이며, 대상 기간은 KCI의 구축이 시작된 

2002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22년간으로 

하였다. 문헌정보학 교육 논문을 추출하기 위해 

관련 키워드를 선정하여 논문의 제목과 저자키

워드에서 검색하였다. 키워드는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여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괄

적으로 다루는 용어들인 ‘문헌정보학 교육’, ‘도

서관학 교육’, ‘사서 양성’, ‘사서교육’, ‘계속교

육’, ‘교과과정’으로 선정하였다. 검색 결과 402

건의 논문이 추출되었고, 전체 논문을 검토하여 

이 가운데 문헌정보학 교육에 해당되지 않는 

233건의 논문을 제외하고 총 169건의 논문을 분

석에 사용하였다. 제외된 논문은 주로 학교도서

관, 정보이용교육 등과 관련된 논문이었다. 

또한 문헌정보학 교육에 대한 국내 연구동향

과 지적구조를 살펴보기 위한 동시출현단어 분

석과 시기별 키워드 분석을 하기 위하여 수집

된 169건의 논문에서 한국어 저자키워드를 추

출하였다. 연구의 분석 및 해석의 일관성과 정

확성을 위하여 다음의 키워드 전처리 정제 작

업을 수행하였다. 

첫째,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용어가 띄어쓰

기로 인해 다른 키워드로 인식되는 것을 방지

하기 위해 모든 띄어쓰기를 붙여쓰기 형태로 

변환하였다. 둘째, 키워드 내에 사용된 모든 구

두점은 생략하였다. 셋째, 동의어, 약어 사용 및 

영문 사용 등으로 인하여 표기가 다르게 나타

난 용어는 빈도수가 높은 키워드 또는 자주 사

용되는 약어를 대표어로 사용하는 것으로 통일

하였다. 넷째, 일부 키워드는 그 의미를 정확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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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키워드가 사용된 논문들

을 살펴보았다. 키워드 ‘질적연구’, ‘설문조사’가 

나타난 7건의 논문들을 확인하여 ‘연구방법’을 

나타내는 5건의 키워드는 제외하였다. 또한 이

중적인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키워드 ‘사서교

육’, ‘사서직교육’, ‘사서교육훈련’이 나타난 15

건의 논문들도 확인하여 대학에서의 교육이나 

대학에서의 교육과 계속교육을 모두 포함하는 

교육을 의미하는 경우는 ‘사서교육’이라는 용어

를 그대로 사용하였고, 계속교육을 의미하는 경

우는 ‘계속교육’으로 키워드를 수정하였다. 다

섯째, 앞에서 수행한 처리 작업으로 동일 저자

키워드가 동일한 논문 내에서 중복 발생한 경

우 이를 제거하였다. 이후 네트워크 분석에 적절

한 키워드 수를 고려하여 출현빈도수 3회 이

상의 키워드를 최종적인 분석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에 사용한 논문 및 키워드 

선정과 관련된 단계별 대상 건수는 <표 1>과 같

으며, 분석 대상으로 최종 선정된 키워드 및 빈

도수는 <표 2>와 같다. 

3.2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2002년부터 22년간 국내 문헌

정보학 교육의 연구동향 및 지적구조를 규명하

고자, KCI에 등재된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다

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전체적인 논문 건

수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연도별, 학술지별 논문 

건수의 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둘째, 전체 연

구주제 구성과 변화 추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논

문에 사용된 저자키워드를 추출하여 키워드 동

시출현분석과 지적구조 네트워크 분석을 실시

하였다. 셋째, 키워드 시기별 사용 추세 분석을 

수행하였고, 넷째 키워드 중심성 분석을 실시하

였다. 마지막으로 핵심 키워드가 출현한 연구들

의 주요 연구 내용을 분석하였다. 

키워드 분석에 있어서는 169편의 논문에 출

현한 저자키워드 중에서 3회 이상 출현한 키워

드 54건을 대상으로 먼저 키워드 동시출현분석

을 실시하였다. 이재윤이 개발한 COOC V.0.4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한 피어슨 상관계수

에 의한 2차 연관성 행렬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핵심노드뿐만 아니라 비 핵심노드 간의 관계를 

나타내어 작은 군집도 파악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다(이재윤, 2006a). 다음으로 Wnet V.0.4.1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복잡한 네트워크에서 각 노

드별로 중요한 링크만을 남겨 전체 노드가 하나

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을 보장하는 패스파

인더 네트워크(Pathfinder Network, PFNet) 

내용 건수 비고 

검색 결과 논문 수 402편

분석 대상 논문 수 169편 문헌정보학 교육 외 논문 233편 제외

키워드 정제 전 키워드 수(빈도) 515개 키워드(882회)

키워드 정제 후 키워드 수(빈도) 441개 키워드(882회)

중복 출현 키워드 제거 후 키워드 수(빈도) 441개 키워드(854회) 동일 문헌 내 중복 키워드 28건 제외

최종 분석 대상 저자키워드 수(빈도) 54개 키워드(417회) 3회 이상 출현

<표 1> 분석 대상 논문 및 키워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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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키워드 빈도수 번호 키워드 빈도수

1 교과과정 38 28 교육실습 4

2 계속교육 35 29 국립중앙도서관 4

3 교육과정 29 30 독서지도 4

4 문헌정보학 29 31 문헌정보학교수학습법 4

5 문헌정보학교육 24 32 어린이서비스 4

6 사서 17 33 의학사서 4

7 사서교사 14 34 정보전문가 4

8 학교도서관 14 35 직무분석 4

9 교과목 13 36 필수과목 4

10 주제전문사서 10 37 강의계획서 3

11 기록전문직 9 38 교과과정개선 3

12 실습 9 39 기록관리학교육 3

13 공공도서관 8 40 도서관 3

14 대학도서관 8 41 독서지도전문사서 3

15 사서교육 7 42 목록교육 3

16 NCS 6 43 사서교사전문성 3

17 기록관리학 6 44 석사과정 3

18 도서관실습 6 45 아키비스트 3

19 역량 6 46 연구 3

20 전문성 6 47 예비사서 3

21 iSchool 5 48 장애인서비스 3

22 교육과정개발 5 49 전문사서 3

23 데이터사이언스 5 50 전문직 3

24 어린이사서 5 51 정보조직 3

25 핵심과목 5 52 주제전문서비스 3

26 계속교육프로그램 4 53 지침서 3

27 교과목개발 4 54 평생교육 3

<표 2> 출현빈도 3건 이상 키워드 및 빈도수

알고리즘과 패스파인더 네트워크상의 군집을 

유사도 분포에 따라 여러 개의 하위 네트워크로 

분할하여 전체적인 지적구조뿐만 아니라 구체

적인 세부 주제영역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주는 

병렬최근접 이웃 클러스터링 알고리즘(Parallel 

Nearest Neighbor Clustering, 이하 PNNC)을 

적용하였다. PNNC 알고리즘은 각 노드를 최

근접 이웃끼리 연결하여 군집을 형성하는 계층

적 클러스터링 기법의 하나로, 패스파인더 네

트워크의 줄기에 어울리도록 군집을 생성해 주

며, 군집의 수를 자동적으로 결정해 주는 장점

이 있다(이재윤, 2006b).

네트워크의 시각화를 위해서는 NodeXL 프

로그램을 활용하였다. 각 키워드의 출현빈도를 

노드의 크기로 설정하였고, 키워드간의 연결 빈

도를 링크의 굵기로 설정하였으며, 군집별로 노

드의 형태와 색상을 다르게 표현하여 시각화하

였다. 키워드 사용 추세는 2002년부터 2023년까



216  정보관리학회지 제41권 제4호 2024

지 키워드들의 사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 살

펴보기 위하여 키워드 군집에 속한 키워드들

의 연도별 출현빈도수를 살펴보고, 빈도수를 기

반으로 한 표준 성과지수, 성장지수(이재윤 외, 

2011)를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더불어 국내 문

헌정보학 교육 연구의 전반에 걸쳐 중심이 되는 

키워드와 군집 내에서 연결의 중심이 되는 키워

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재윤(2006c; 2013)이 

가중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분석하기 위해 제안

한 척도 중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rTBC)과 

평균연관성(AVGSIM)의 값을 산출하였다. 마

지막으로 용어 분석 결과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

기 위하여, 핵심 키워드가 출현한 연구들의 주

요 연구 내용을 분석하였다. 

4. 분석결과 

4.1 연도별 및 학술지별 분석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관련 169편의 논문을 

대상으로 2002년에서 2023년까지의 연도별 게

재 논문 수를 살펴본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22년간 게재 논문 평균은 7.7편이었는데, 2011

년이 다른 연도에 비해 월등히 많은 논문이 게

재되었다. 2011년에 게재 논문의 수가 많은 것

은 2009년부터 시행된 도서관발전종합계획 중 

문헌정보학 교육 관련 추진전략이 수립되면서 

교육에 관한 관심이 더욱 높아졌고, 2011년 국

립중앙도서관의 지원으로 진행된 프로젝트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2012, 2015, 2016

년에 다소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다. 게재 논문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며 나타

났으며, 2021년 이후 최근에는 평균을 약간 웃

도는 편수가 게재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

서 문헌정보학 교육은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주

제라기보다는 교육과 관련된 환경이나 이슈에 

많은 영향을 받는 주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논

문을 출판한 학술지는 총 7종으로, 학술지 한 

종당 평균 24.1편의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

났다. 가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는 한국

도서관·정보학회지로 55편의 논문이 게재되어 

전체 논문 수의 약 32.5%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문헌정보학회지와 한국비블리아학회지가 

<그림 1> 연도별 게재 논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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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술지별 게재 논문 수 

다음으로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다른 학

술지인 정보관리학회지, IJKCDT(International 

Journal of Knowledge Content Development), 

JISTaP(Journal of Information Science Theory 

and Practice)는 모두 평균에 못 미치는 상대

적으로 적은 논문을 게재하고 있었다. 특히, 문

헌정보학의 핵심 학술지라 여겨지는 4개 학술

지 중 정보관리학회지의 교육 관련 수록 논문

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정보관리학회지가 정

보학에 보다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

단된다(<그림 2> 참조).

4.2 네트워크 분석에 의한 지적구조

본 연구에서 검색한 169편의 논문에 3회 이

상 출현한 저자키워드 54개는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요 주제라고 할 수 

있다. Wnet V.0.4.1 프로그램의 PFNet 알고

리즘과 PNNC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54개 키워

드로 생성된 군집은 <표 3>과 같고, 4개 대군집

(Large Cluster: LC)과 16개의 소군집(Small 

Cluster: SC)이 형성되었다. 대군집 LC1에는 

22개의 키워드가 총 183회 출현하였고 5개의 

소군집(SC1, SC4, SC9, SC11, SC12)으로 세

분되었으며, 대군집 LC2에는 21개의 키워드가 

총 140회 출현하였고 6개의 소군집(SC2, SC5, 

SC7, SC10, SC14, SC16)으로 세분되었다. LC3

은 7개의 키워드가 59회 출현하였고 3개의 소

군집(SC3, SC8, SC15의)으로 세분되었으며, 

LC4는 4개의 키워드가 35회 출현하였고 2개의 

소군집(SC6, SC13)으로 세분되었다. <그림 3>

은 NodeXL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군집들을 시

각화하여 표현한 것이다. 각 키워드의 출현빈

도를 노드의 크기로 설정하였고, 키워드간의 

연결 빈도를 링크의 굵기로 설정하였으며, 대

군집별로 노드의 색상과 소군집별로 노드의 형

태를 다르게 표현하여 시각화하였다.

먼저 대군집 LC1에 속하는 소군집을 살펴보

면 다음과 같다. SC1의 대표 키워드는 ‘교과과

정’과 ‘문헌정보학’이며, 두 노드가 SC1의 64%

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외에 키워드 ‘교

과목’, ‘역량’, ‘NCS’, ‘핵심과목’, ‘필수과목’, ‘정

보전문가’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군집은 가장 

규모가 큰 군집으로 문헌정보학의 전반적인 교

과과정들에 관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SC2의 

대표 키워드는 ‘문헌정보학교육’으로 해당 노드

의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이 외

에 ‘iSchool’, ‘문헌정보학교수학습법’, ‘강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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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군집 소군집 키워드 빈도수 대군집 소군집 키워드 빈도수

LC1

(183)

SC1

(105)

교과과정 38

LC2

S10

(24)

공공도서관 8

문헌정보학 29 사서교육 7

교과목 13 어린이사서 5

역량 6 어린이서비스 4

NCS 6

SC7

(22)

주제전문사서 10

핵심과목 5 교육과정개발 5

필수과목 4 의학사서 4

정보전문가 4 주제전문서비스 3

SC4

(45)

문헌정보학교육 24
SC14

(11)

독서지도 4

iSchool 5 직무분석 4

문헌정보학교수학습법 4 독서지도전문사서 3

강의계획서 3 SC16

(6)

장애인서비스 3

교과과정개선 3 전문사서 3

목록교육 3

LC3

(59)

SC3

(35)

교육과정 29

정보조직 3 기록관리학 6

SC9

(15)

실습 9 SC8

(15)

기록전문직 9

연구 3 전문성 6

석사과정 3
SC15

(9)

기록관리학교육 3

SC11

(9)

도서관실습 6 아키비스트 3

예비사서 3 지침서 3

SC12

(9)

데이터사이언스 5

LC4

(35)

SC6

(28)

사서교사 14

교과목개발 4 학교도서관 14

LC2

(140)

SC2

(39)

계속교육 35 SC13

(7)

교육실습 4

국립중앙도서관 4 사서교사전문성 3

SC5

(38)

사서 17

대학도서관 8

계속교육프로그램 4

도서관 3

전문직 3

평생교육 3

<표 3> 동시출현단어 네트워크 군집

획서’, ‘교과과정개선’, ‘목록교육’, ‘정보조직’을 

포함하고 있었는데, 전통적인 문헌정보학 교과

목 중에서 유일하게 정보조직 관련 키워드가 

포함된 것은 해외 선행연구(Jamali & Nabavi, 

2021)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 군

집 역시 앞서 설명한 SC1과 유사하게 문헌정보

학 교육 내용을 포괄하면서 iSchool, 목록교육

과 관련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SC9의 대표 

키워드는 ‘실습’이었으며 이 외 ‘연구’, ‘석사과정’

이 포함되어 있어서 대학교 교육 가운데 대학원 

과정 교육 관련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SC11은 

‘도서관실습’, ‘예비사서’를 포함하고 있어서 문

헌정보학 교육 중에서 실습 관련 군집으로 파

악되었다. 마지막으로 SC12는 최근에 주목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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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지적 구조

고 있는 ‘데이터사이언스’와 ‘교과목개발’이 포

함된 군집으로 데이터사이언스 관련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이상과 같이 소군집들을 전체적으

로 살펴보았을 때, 대군집 LC1은 문헌정보학 

교육 중에서 대학에서의 학부 및 대학원 정규

교육 과정과 관련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다음으로 대군집 LC2에 속하는 소군집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SC2에 포함된 키워드는 

‘계속교육’과 ‘국립중앙도서관’으로 국립중앙도

서관에서 시행하는 계속교육과 관련된 군집으

로 파악되었다. SC5의 대표 키워드는 ‘사서’였

으며, 이 외에 ‘대학도서관’, ‘계속교육프로그램’, 

‘도서관’, ‘전문직’, ‘평생교육’이 포함되어 있어 

주로 대학도서관 사서 대상 계속교육과 관련된 

군집으로 확인되었다. SC10은 키워드 ‘공공도

서관’, ‘사서교육’, ‘어린이사서’, ‘어린이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공공도서관 사서 대상 교육과 

어린이사서 관련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SC7은 

키워드 ‘주제전문사서’, ‘교육과정개발’, ‘의학사

서’, ‘주제전문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어 대학도

서관에서의 보다 전문화된 영역의 사서군과 관

련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SC14는 키워드 ‘독

서지도’, ‘직무분석’, ‘독서지도전문사서’를 포함

하고 있어 독서지도와 관련된 군집으로 확인되

었으며, 마지막으로 SC16은 키워드 ‘장애인서

비스’, ‘전문사서’를 포함하고 있어 장애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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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및 사서와 관련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이상과 같이 소군집들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았

을 때, 대군집 LC2는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

관 사서들에 대한 계속교육과 관련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대군집 LC3에는 소군집 SC3, SC8, SC15가 

속해 있었고, 각 소군집별 키워드들을 각각 살

펴보면 SC3에는 ‘교육과정’, ‘기록관리학’, SC8

에는 ‘기록전문직’, ‘전문성’, SC15에는 ‘기록관

리학교육’, ‘아키비스트’, ‘지침서’가 포함되어 있

어서 각 소군집들은 모두 ‘기록관리학’ 및 ‘기록

전문직’과 관련된 유사한 성격의 군집들로 확인

되었고 대군집 또한 기록관리학 및 기록전문직 

관련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대군집 LC4에는 소군집 SC6, SC13이 속해 

있었고, SC6은 키워드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을 포함하고 있었고, SC13은 ‘교육실습’, ‘사서

교사전문성’을 포함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사

서교사 양성과 관련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4.3 키워드 출현 추이 분석

키워드 군집으로 대표되는 연구주제들이 연

도별로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기 위하

여, 키워드 군집별로 소속된 각 키워드들이 연

도별로 출현한 양을 산출하여 연도별 각 군집

의 비중을 측정하였다. 2002년부터 2023년까지 

연도별로 산출된 각 키워드 군집의 비중은 <그

림 4>와 같다. 

SC1(교과과정, 문헌정보학)이 키워드 군집

이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많이 출현하였는데, 특

히 2014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림 4> 키워드 군집 연도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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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최근 2년간 가장 많이 출현하였다. 또한 

SC4(문헌정보학교육, iSchool), SC2(계속교육, 

국립중앙도서관), SC5(사서, 대학도서관), SC3

(교육과정, 기록관리학) 키워드 군집이 특정 기

간에만 한시적으로 출현한 다른 키워드 군집들

에 비해 비교적 전 기간에 걸쳐 출현했음을 확

인할 수 있었고, 기록관리학 및 기록전문직과 관

련된 LC3 키워드 군집은 다른 연도에는 출현이 

미미하였고, 상대적으로 2020년과 2021년에 많

이 출현하였음이 나타났다.

<그림 4>에 나타난 키워드 군집의 연도별 추

세를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키워드 군

집들의 성과 및 성장 추세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는 키워드 군집 16개에 대해서 2010년

부터 2022년까지 관련 논문이 발표된 양과 성

장 추세를 측정한 결과이다. 가로축의 표준 성

과지수(이재윤 외, 2011)는 각 군집별로 관련

된 키워드의 양을 z 점수로 표준화한 것으로 0

보다 큰 수는 키워드의 수가 16개 군집의 평균

보다 많음을, 0보다 작은 수는 키워드의 수가 

16개 군집의 평균보다 적음을 나타낸다. 세로

축은 13년 동안 관련 키워드의 증가 추세를 성

장지수(이재윤 외, 2011)로 나타낸 것으로 0.5

보다 크면 해당 키워드의 출현이 증가해 왔음

을 나타내고 1에 가까울수록 해당 키워드의 최

근 출현 비중이 높음을 의미한다. 성장지수가 

0.5보다 작으면 해당 키워드의 출현이 감소해

왔음을 나타내고 0에 가까울수록 최근 출현 비

중이 낮음을 의미한다(유영준, 이재윤, 2019).

키워드 군집 16개의 성장지수와 표준 성과지

수를 나타낸 <그림 5>를 보면, ‘교과과정’과 ‘문헌

정보학’이 포함된 SC1이 압도적으로 많은 논문

에서 다루어진 키워드 군집(표준 성과지수 3.2)

이었고, 그 외에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는 군

집은 5개 군집(SC4(문헌정보학교육, iSchool), 

SC2(계속교육, 국립중앙도서관), SC5(사서, 대

<그림 5> 키워드 군집 성장지수 및 표준성과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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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도서관), SC3(교육과정, 기록관리학), SC6(사

서교사, 학교도서관))이었으며, 나머지 10개의 

군집은 평균 이하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다. 

SC1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군집들보다 훨씬 

컸기 때문에, 많은 군집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을 차지하였음이 나타났다. 

성장지수에 있어서는 정체 수준을 나타내는 

기준인 0.5 이상인 군집이 9개, 0.5 미만이 7개

의 군집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장세에 있는 

9개의 군집 중에서 6개의 군집은 매우 낮은 출

현빈도를 보여주고 있었고, 따라서 해당 주제가 

지속적인 성장세에 있다고 보기보다는 시기적

으로 최근에 일시적으로 주목받았던 주제였다

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군집에는 

성과지수가 가장 높은 ‘데이터사이언스’와 ‘교과

목개발’이 포함된 군집 SC15, ‘기록관리학교육’ 

등이 포함된 군집 SC12 등이 해당된다. 표준 성

과지수가 평균 이상이면서 성과지수가 0.5 이상

인 군집은 3개 군집으로 나타났는데, ‘교과과정’

과 ‘문헌정보학’이 포함된 군집 SC1의 경우 앞

서 살펴본 바와 같이 표준 성장지수는 매우 높

은 수치를 보여주었으나, 성과지수는 거의 정

체 수준(0.509)을 보여주고 있어서 매년 일정

한 비중으로 비슷하게 다루어진 주제임을 확인

하였다. ‘계속교육’, ‘국립중앙도서관’이 포함된 

군집 SC2(성장지수 0.587)와 ‘교육과정’, ‘기록

관리학’이 포함된 SC3(성장지수 0.563)은 평균 

이상의 출현빈도를 보이면서 약한 성장세에 있

는 주제로 파악되었다. 

4.4 키워드 중심성 분석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연구의 전반에 걸쳐 

중심이 되는 키워드와 군집 내에서 연결의 중

심이 되는 키워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심성과 

평균연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네트워트 분석

에서 중심성이란 네트워크 내에서 각 노드가 

차지하는 위상을 알려주는 하나의 지표라 할 

수 있으며, 가중 네트워크의 중심성을 분석하

기 위한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rTBC)과 평

균연관성(AVGSIM)을 산출하였다.

삼각매개중심성은 가중 네트워크에서 한 노

드가 다른 노드들 사이를 매개시켜주는 능력을 

측정하는 지수이며, 평균연관성은 한 노드가 

다른 노드들과 평균적으로 얼마나 가까운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네트워크 밀도가 높은 경

우에는 전체 네트워크에서의 중심성을 측정하

는 효과가 있으며, 밀도가 낮은 경우에는 주변 

노드들과의 관계만 측정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이재윤, 2013). <표 4>와 같이 다른 주제들과

의 폭넓은 연계를 나타내는 삼각매개중심성이 

높은 연구주제는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사

서’, ‘문헌정보학교육’, ‘정보전문가’ 등이며, 다

른 주제들과의 관련성이 평균적으로 높은 연구

주제는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사서’, ‘교육과

정’, ‘기록관리학’ 등으로 나타났다.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사서’, ‘문헌정보학교육’, ‘교육과

정’ 5개의 연구주제는 상위 10위 내의 삼각매개

중심성과 평균연관성 지수 순위 내에서 공통적

으로 나타났고, 삼각매개중심성 지수 순위에만 

포함된 키워드는 ‘정보전문가’, ‘장애인서비스’, 

‘iSchool’, ‘NCS’, ‘국립중앙도서관’이었으며, 평

균연관성 지수 순위에만 포함된 키워드는 ‘기

록관리학’, ‘계속교육’, ‘필수과목’, ‘교과목’, ‘연

구’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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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키워드
상대적

삼각매개중심성
순위 키워드 평균연관성

1 교과과정 0.59289 1 교과과정 0.16372

2 문헌정보학 0.54717 2 문헌정보학 0.14954

3 사서 0.54644 3 사서 0.12645

4 문헌정보학교육 0.53411 4 교육과정 0.10996

5 정보전문가 0.51161 5 기록관리학 0.10567

6 교육과정 0.49274 6 계속교육 0.10546

7 장애인서비스 0.48766 7 필수과목 0.10402

8 iSchool 0.48331 8 교과목 0.10271

9 NCS 0.47968 9 연구 0.09391

10 국립중앙도서관 0.43687 10 문헌정보학교육 0.08711

<표 4> 키워드의 가중 네트워크 중심성 순위

4.5 내용분석 

이 절에서는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의 연구 

내용에 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는 실제 다

루어진 내용을 파악하여 앞 절의 용어 분석 결

과를 보다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

러나 모든 키워드를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

로, 분석 대상 키워드는 출현빈도가 가장 많은 

‘교과과정’과 ‘계속교육’으로 선정하였다. 

문헌정보학 교육 연구 중에서 가장 빈번하게 

출현한 키워드 ‘교과과정’ 연구의 내용분석 결

과, 네 가지 특징적인 유형으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구는 학부 교과과정

의 변화, 발전, 실용성 등 교과과정의 발전과 향

후 방향의 다양한 측면을 다룬 연구였다. 이런 

연구들은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특징적 변화

에 관한 연구(노영희, 2015)”와 같이 학부 교과

과정을 연구하면서, 교과과정의 현황을 조사하

고, 변화 추이나 특징을 살펴보았다. 또한 다른 

관점으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에 대한 현황조

사 및 인식조사 연구(홍현진 외, 2021)”와 같

이 현장 사서의 인식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논

의하기도 하고, “사서직 진출분야별 전공교과

목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안인자 외, 2012)”와 

같이 사서직 진출분야에 따른 교과과정의 실효

성을 평가한 연구도 있었다. 이런 연구를 통해 

문헌정보학 교육 연구들은 교과과정의 현황을 

분석하고, 변화하는 지식 정보 및 도서관 환경

을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해왔다. 

또한 “문헌정보학 교육의 변화에 관한 국가 

간 비교 연구(장윤금, 2011)”와 같이 국외의 

교과과정의 사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국내 

교과과정의 미래 방향을 제언한 연구들도 있었

다. 이런 논문에서 국내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을 

위한 국외 문헌정보학 교과과정의 분석 연구가 

지속해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전문직 사서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표준

교과목의 개발 및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한국의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표준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노동조, 2009)”와 같이 표준

교과목 개발에 관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또한 4

년제 학부과정의 교과과정 이외에도 전문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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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과정과 대학원 교과과정에 관한 연구도 있

었다. 

둘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연구는 문헌정

보학 세부 주제를 대상으로 한 교과과정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는 정보서비스 영역, 도서관

경영 영역, 자료조직 영역, 학교도서관 영역 등 

대상을 달리하여 각 영역에 해당하는 교과과정

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영역

별 교과과정의 개선방안을 논한 연구 이외에도 

iSchools 도입과 데이터 측면과 ICT 실습이 강

조된 데이터사이언스 교과과정의 필요성을 언

급한 연구들이 있었다. 

셋째, 다음으로 주제전문사서와 관련된 교과

과정 연구들이 있었다. 이용자에게 효율적인 주

제전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제전문사서 교

육 연구에는 “주제전문사서 양성을 위한 문헌정

보학 교과과정 연구(남영준, 허운순, 2005)” 등

이 해당된다. 또한 “공공도서관 어린이사서를 

위한 문헌정보학 교과과정 개선에 관한 연구(정

혜미, 차미경, 2007)”와 같이 어린이 사서, 장애

인 서비스 전문사서를 위한 교과과정 연구가 있

었다. 

마지막으로,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교과과정 

연구들이 있었다. 이 연구에는 “국내외 기록관

리학 대학원 교육과정에 관한 비교 연구(이윤정, 

정연경, 2021)”와 같이 대부분 국외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분석하고 국내 기록관리 

대학원의 교과과정을 제언한 연구들이 포함된

다. 이는 1999년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고, 각 학교가 기록관리학 협동과

정을 개설하면서 기록관리학 대학원의 교과과정

에 관한 연구가 주목받았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키워드 ‘계속교육’가 출현한 연구

의 내용 분석도 진행하였는데, 조사 결과 ‘교과

과정’과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에 대해 살펴

보면, 첫째, 계속교육 연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

하는 연구는 앞서 살펴본 교과과정과 마찬가지

로 계속교육의 현황과 동향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논하거나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한 연구

들이었다. 이런 연구에는 “사서 계속교육 현황

과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장덕현 외, 2015)”가 

해당된다. 또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의 콘텐츠나 

장애인과 다문화서비스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

그램을 개발한 연구도 있었고, “Kirkpatrick 평

가모델을 활용한 사서교사 계속교육 효과 측정 

연구(오의경, 2023)”와 같이 계속교육의 효과

성을 분석한 연구도 있었다. 

둘째, 다음으로 많이 차지하는 연구는 관종별 

도서관의 계속교육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에

서는 대학도서관과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의 

계속교육이 다루어졌고, 소수이긴 하지만 의학

도서관 사서를 위한 계속교육도 다루어졌다. 대

학도서관의 경우 “대학도서관 사서를 위한 전

문 계속교육과정 개발에 관한 연구(장혜란 외, 

2008)”와 같이 대학도서관의 계속교육과 “대학

도서관 리에종사서 교육훈련 프로그램 모형(박

수희, 정동열, 2012)” 연구와 같이 주제전문사

서를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 모형을 개발한 연

구가 있었다. 또한 공공도서관의 경우 “공공도

서관 어린이사서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계속교

육 현황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장윤금, 정행순, 

2008)”와 같이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고, 

“공공도서관 어린이 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황 분석(차미경 외, 2007)”과 같

이 어린이 사서의 전문성 개발을 위한 계속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연구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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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그 다음으로 기록관리 전문가의 계속

교육에 대한 연구가 있었다. 여기에는 “기록관

리 전문직 양성제도 혁신 방안 연구(김유승 외, 

2021)”와 같이 기록관리 전문가의 계속교육 발

전 방안, “영미의 기록전문직 계속교육 프로그

램 분석을 통한 국내 계속교육 개선방안 연구

(정숙영, 김순희, 2021)”와 같이 국외 사례 분

석을 통해 계속교육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국가기록원 계속교육 

전이효과에 관한 연구(정임찬, 김수정, 2018)”

와 같이 계속교육의 효과를 논한 연구들이 있

었다. 

5. 결론 및 시사점

어느 분야에서나 해당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이러한 인력을 

잘 길러내기 위한 충실한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함은 재고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이와 관련

된 많은 연구 또한 필연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여겨지고 있다. 본 연구는 지속적인 

변화와 개선이 필요한 문헌정보학 교육에 관한 

연구들의 최근 동향과 지적구조를 2002년 이후 

22년간 논문 169편을 대상으로 정량적 방법, 네

트워크 분석, 내용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

하였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

내 문헌정보학 교육의 연도별 논문 수에 있어 

2002년부터 2023년까지 22년에 걸쳐 총 169편

의 논문이 게재되었고, 연 평균 논문 수는 7.7편

에 불과하였다. 2011년이 다른 연도에 비해 월

등히 많은 논문이 게재되었고, 게재 논문 수는 

전체적으로 증가와 감소가 반복되며 나타났으

며, 2021년 이후 최근에는 평균을 약간 윗도는 

편수가 게재되고 있음이 나타났다. 따라서 문

헌정보학 교육은 지속적으로 연구되는 주제라

기보다는 교육과 관련된 환경이나 이슈에 많은 

영향을 받는 주제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국

내 문헌정보학 교육 논문이 수록된 학술지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 논문을 출판

한 학술지는 총 7종으로, 학술지 한 종당 평균 

24.1편의 논문이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

장 많은 논문을 게재한 학술지는 한국도서관·

정보학회지로 전체 논문 수의 약 32.5%를 차지

하고 있었다. 

둘째, 저자 키워드 분석으로 살펴본 10건 이

상의 상위빈도 키워드는 ‘교과과정’, ‘계속교육’, 

‘교육과정’, ‘문헌정보학’, ‘문헌정보학교육’, ‘사

서’, ‘사서교사’, ‘학교도서관’, ‘교과목’, ‘주제전

문사서’로 나타났다. 

셋째, 연구주제들은 전체적으로 크게 4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었는데, 대군집 LC1은 문

헌정보학 교육 중에서 대학에서의 학부 및 대학

원 정규교육 과정과 관련된 군집이었고, LC2는 

공공도서관 및 대학도서관 사서들에 대한 계속

교육과 관련된 군집이었으며, LC3은 기록관리

학 및 기록전문직 관련 군집이었고, LC4는 사

서교사 양성과 관련된 군집으로 파악되었다. 

넷째, 키워드 군집으로 대표되는 연구주제들

의 연도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군집 16

개의 성장지수와 표준 성과지수를 살펴본 결과, 

문헌정보학의 전반적인 교과과정에 관한 군집

(SC1)이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많이 출현하였으

며, iSchool 및 목록교육이 포함된 포괄적인 문

헌정보학 교육(SC4), 국립중앙도서관의 계속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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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SC2), 대학도서관에서의 계속교육(SC5), 그

리고 기록관리학 교육과정(SC3)이 특정 기간

에만 한시적으로 출현한 다른 키워드 군집들에 

비해 비교적 전 기간에 걸쳐 출현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키워드 출현빈도의 크기가 평균 

이상으로 나타나면서 성장 추세를 보이는 군집

은 3개 군집에 불과했으며, 이 또한 모두 약한 

성장세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섯째, 연구주제들의 전체적인 네트워크 구조

에서 중심적인 주제를 파악하기 위하여 상대적 삼

각매개중심성(rTBC)과 평균연관성(AVGSIM)

을 살펴본 결과, 다른 주제들과의 폭넓은 연계

를 나타내는 삼각매개중심성이 높은 연구주제

는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사서’, ‘문헌정보학

교육’, ‘정보전문가’ 등이며, 다른 주제들과의 관

련성이 평균적으로 높은 연구주제는 ‘교과과정’, 

‘문헌정보학’, ‘사서’, ‘교육과정’, ‘기록관리학’ 등

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키워드 ‘교과과정’과 ‘계속교육’이 출

현한 연구들의 내용 분석 결과, 유사한 특징들

이 나타났다. 먼저 변화하는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교과과정’이나 ‘계속교육’의 변화, 향후 발

전 방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또한 관종

별 또는 주제전문사서, 데이터사이언스 측면을 

강조한 교과과정이나 계속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에서 국외 교과과정

과 계속교육 과정을 분석하는 연구가 다수 진행

되었다. 한편 교과과정과 계속교육에 사서의 인

식과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마지막

으로 기록학 교과과정 및 계속교육의 발전 방향, 

효과성에 관한 연구가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다음과 같

다. 첫째, 교육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문헌정보

학 교육 관련 연구의 기반이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다양하고 많은 정보환경의 변화를 마주

하고 있는 현장을 성공적으로 이끌 인재를 양

성하기 위해서는 문헌정보학 교육 관련 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둘째, 문헌정보학 교육 연

구에서 4차 산업혁명의 다양한 기술, 특히 인공

지능 및 데이터사이언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내 연구에서도 인공지능과 데이터사이언스

에 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바, 데이터

사이언스 및 인공지능과 관련한 문헌정보학 교

육에 관한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셋째, 해외와 같이 국내도 ‘가르치는 것’의 관련 

연구가 ‘가르치는 방법’의 관련 연구보다 더 많

이 진행되었는데,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연구

에서 가르치는 방법에 관한 연구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해외의 문헌정

보학 교육 동향의 연구 결과를 보면, 다양한 주

제와 관련된 연구 및 다른 분야와의 융합과 같

은 주제의 연구들 예를 들면 ‘다양성, 형평성, 포

용(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DE&I)’, 

‘디자인씽킹(design-thinking)’, ‘정치적 리터러

시(political literacy)’, ‘사회복지(social work)’, 

‘GLMA 융합’ 등과 문헌정보학 교육과의 접목을 

시도하는 연구들(Abels et al., 2018; Chrastka, 

2018; Dali, 2018; Jamali & Nabavi, 2021; 

Lofca, 2024)이 수행되었으나, 우리나라 문헌

정보학 교육의 지적구조에서는 그러한 시도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최근 문헌정보

학 분야의 연구동향에 주목하면서, 문헌정보학 

교육 분야에서도 다양한 주제 및 타 분야와의 

융합을 접목시키면서 교육 논의의 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대학의 교육기관 및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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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교육 기관에서의 문헌정보학 교육의 방향성

을 고민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 

관련 연구만을 살펴본 한계가 있다. 향후 문헌

정보학 교육 관련 국내 연구와 국외 연구의 연

구동향 및 지적구조를 비교 분석하는 후속 연

구를 통해, 국내 문헌정보학 교육을 위한 추가

적인 미래 방향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학술 논문의 연구동향과 지적구조에 

중점을 둔 연구로서, 향후 문헌정보학 교육과 

관련된 공급자인 교수자, 수요자인 학생과 현

직 사서, 일반 이용자, 정책 입안자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한 문헌정보학 교육 정책들

을 수립하는 후속 연구를 통해, 교육 현장에 적

용할 수 있는 제언들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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